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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 있는 K 대에 입학한 화교 3 세 임성민(19·가명)군은 부모가 

임군의 대학입학을 위해 4 년 전 위장 이혼을 했다. 화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대만이나 중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한국 대학에 

특례 입학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한국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막기 위한 조치가 

엉뚱하게 화교 사회에 불똥이 튄 것이다. 임군은 “화교 학교는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처럼 대학 

시험을 보려면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를 모두 치러야만 했다”며 

“고등학교 진학 때 고민하는 나를 보고 부모님이 이혼을 결심했다”고 

서글퍼했다. 

한성화교학교 담도경(譚道經) 주임교사는 “교육부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도 한국인 교사가 한국 교과서를 가르쳐야만 학력 인정을 해주고 

있다”며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한국 땅을 떠나려는 화교 가정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화교 학교를 나온 후 대만으로 진학한 화교 

학생 수는 1 만 7000 여명에 달한다. 반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화교 

학생 



수는 200 여명에 불과하다. 

대만대표부 관리는 “각국이 서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가 한국어와 중국어 양쪽에 능숙한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외국인 학교법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녀를 둔 화교 가정의 절망감은 더욱 크다. 

왕위림(17·가명)양은 “화교 장애인 학교가 없어 한국 정부가 보조하는 

교육 시설에 들어가려 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됐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조그만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왕양의 아버지는 

“딸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수첩’을 받지 못해 보험혜택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화교들은 생활전반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 

한영외고 중국어 교사인 왕국량(汪國梁)씨는 “한국에서 15 년간 교편을 

잡고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나는 

신용카드도 없고 백화점 회원도 안 되며 휴대전화도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6 월 외국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며 외국인 등록증과 번호를 교부했지만 여전히 전산망에 이들의 

신상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SK 텔레콤 씽준(邢俊) 과장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에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그때마다 전화를 걸어 



신상정보를 팩스로 보내고 며칠 걸려 확인 받는 데도 지쳤다”고 했다. 

대만대표부 관리는 “담당부처인 법무부와 정통부 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고대 중문과를 휴학 중인 화교 3 세 송동분씨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브라운아이즈의 노래 ‘점점’을 좋아하고 

영화배우 정우성에 열광하지요. 월드컵 때도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5 년마다 체류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휴대폰과 신용카드도 

가질 수 없는 한국사회의 ‘이방인’입니다”라고 말했다. 


